
체리 힐스 빌리지, 콜로라도 2005 년 6 월 26 일. - U.S. 여자 오픈 최종라운드 18 번홀에서 나온 이날의 

유일한 버디가 토너먼트의 승자를 결정지었다.     

 

LPGA 투어 2 년차인 버디김은 U.S. 여자 오픈 역사상 파 4 홀중 가장 길고 

(459 야드, 파 4) 이 대회의 가장 어려운 홀에서 두번째샷을 오른쪽 그린주변의 

벙커에 빠뜨린 후 신기에 가까운 버디샷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2004 년 김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버디김은 최종합계 3 오버파 287 타 

(74-72-69-72)로 아마츄어 브리타니 랭과 모건 프리셀에 두타차로 승리를  

거두고 LPGA 투어 롤렉스 퍼스트타임 승자가 되었다.  

버디김은 2004 년 20 번의 대회에서 오직 3 번의 컷을 통과했으며 올해  

칙필에이 챔피언쉽에서 공동 7 위를 한 것이 최고의 성적이었다. 그녀는  

이번대회전 오직 한번의 20 위내입상을 거두었고 올해에는 14 번중에서 7 번의 

컷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은 더이상 중요한것이 아니었으며 버디김은 10 번째의 

 U.S.여자 오픈의 승자가 되었고 여자 골프역사상 가장 많은 상금인 56 만불을 

거머쥐게 되었다.   

 

U.S. 여자오픈 출전을 위해 예선을 거친 버디김은 올해 141 위의 샌드세이브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번 토너먼트전까지 27 번의 기회중 단지 6 번의 샌드세이브를 기록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18 번홀의 벙커샷으로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사실 저는 벙커샷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예요.”  

라고 말하면서 버디김은 그와 같은 샷을 다시  

하려면 최소한 50 번이상 시도해야 할거라고 예상 

했다.  “그리고 2 주전에 샌드웨지를 교체했는데  

아직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번 대회에서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결국 하나를 성공했죠.” 

 

버디김은 ADT 상금랭킹 66 위에서 단숨에 6 위로 

뛰어올랐으며 이번주 HSBC 세계여자 매치플레이  

챔피언쉽에 출전하는 기회도 잡았다. 그녀는 또한  

2003 년 힐러리 룬키가 U.S. 여자오픈에서 커리어  

첫승을 거둔이래 14 번째로 U.S 오픈에서 커리어  

첫승을 거둔 선수가 되었다.   

 

U.S.여자오픈에 3 번째로 출전한 17 세의 프리셀은 위타빅스 여자 영국오픈 우승자 카렌 스터플스와 

15 세의 미셸위와 공동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했다. 그녀는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고 나이에 걸맞지 

않은 침착함과 액션들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녀는 5 오버파 289 타를 기록했으며 버디김의 샷을 

페어웨이에서 보기도 했다.  

 

“그녀가 그샷을 성공시키다니 정말 믿을수 없었죠.” 김의 샷이 홀컵으로 빨려들어갈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의 머리위로 손을 얹었던 프리셀은 말했다.  

 

프리셀은 버디김과 타이를 이루고 18 홀 연장을 갈 수 있는기회를 가졌지만 그녀의 두번째샷이 약간 짧게 

그린주변 오른쪽에 떨어졌다.그녀의 칩샷은 홀컵을 지나가면서 보기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19 세의  

랭과 공동 2 위를 기록했다.  



 

듀크대학 2 학년을 갓 마친 랭은 마지막조보다 한시간 일찍 경기를 시작하며 첫 6 홀에서 3 오버파를 

치며 합계 8 오버파로 경기를 치렀으나 이후 4 타를 줄여 4 오바파로 18 홀을 시작했다. 마지막 홀에서 

그녀의 파퍼팅이 홀컵 가장자리에 멈추며 그녀는 5 오버파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저는 이번주 매우 즐거웠고 버디김이 벙커샷을 버디로 성공시킨 것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U.S. 여자 

오픈에 처음 출전한 랭은 말했다.   

 

랭은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버디김이 어떻게 우승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놀라워했다.  

“그 홀은 매우 어려운 홀이거든요. 저도 매우 놀랐지만 그런게 골프죠.” 라고 말했다. 

최종라운드에서 유일하게 언더파를 친 로리캐인은 나탈리 걸비스와 공동 4 위를 기록했다. 

최초의 한시즌 4 개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렸던 애니카 소렌스탐은 2002 년 위트빅스 여자 영국 오픈에서 

컷오프 탈락한 이후 최저의 성적인 공동 23 위로 경기를 마쳤다.  

 

U.S. 여자오픈 우승으로 버디김은 다음의 상금과 혜택을 받게 된다.

 

 

 

 

상금 56 만불 

5 년동안의 LPGA 투어 출전권  

10 년동안의 U.S.여자오픈 출전권  

5 년동안의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쉽 출전권  

5 년동안의 맥도널드 챔피언쉽 출전권 

5 년동안의 위트빅스 여자 영국오픈 출전권 

미첼챔피언스 토너먼트 출전권 

2005 년 삼성월드 챔피언쉽 출전권  

2005 년 에비앙 매스터스 출전권  

롤렉스 퍼스트타임 우승자로서 롤렉스손목시계 

롤렉스 올해의 선수 60 포인트 

 

 


